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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만 3~5세 유아 491명과 이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가 지각하는 경제

적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우울, 부부갈등 및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간접적인 영향의 경우, 어머니의 경제적인 스트레스

가 우울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이르는 경로, 부부갈등과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

에 이르는 경로, 어머니의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우울, 부부갈등 및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문

제행동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하지만 어머니의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부부갈등과 긍정적 양육행

동 각각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경로와 우울과 부부갈등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

을 주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가정환경 요인, 특히 어머니 우울

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경제적 스트레스를 경험할 경우 이로 인해

우울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차단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유아기 문제행동의 예방 혹은 감소를 위해서는 

부부관계 및 양육행동을 포함한 가정환경적인 변인도 중요하지만 어머니의 우울을 예방하고 감소시키

기 위한 개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주요어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 우울, 부부갈등, 긍정적 양육행동, 유아의 문제행동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rect effect of maternal percep-

tions of economic stress on preschoolers’ problem behaviors and the indirect effects 

through maternal depression, marital conflict, and maternal positive parenting behavior. A

total of 491 mothers of 3- to 5-year-old preschool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he mother’s report. Using SPSS 21.0 and AMOS 23.0,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t-test, correlation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The main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maternal economic stress did not directly affect

preschoolers’ problem behaviors. Second, maternal economic stress had an indirect ef-

fect on preschoolers’ problem behaviors through maternal depression, and through mar-

ital conflict and positive parenting behavior, and through depression, marital conflict, and

positive parenting behavior. In other words, the economic stress that mothers recognized

had indirect effects on preschoolers’ problem behaviors through maternal depression, 

marital conflict, and positive parenting behaviors. Our study findings emphasize the im-

portance of maternal depression in preschoolers’ problem behavi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an empirical foundation for developing programs to pre-

vent preschoolers’ problem behaviors. 

Keywords maternal economic stress, maternal depression, marital conflict, positive parenting

behaviors, preschoolers’ problem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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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유아기는 인지, 정서 

및 사회적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로, 

유아는 다양한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성장해나간다. 이

러한 과정에서 문제행동도 빈번하게 관찰되는데(Lutz, 

Fantuzzo, & McDermott, 2002), 국내에서 실시된 연구

(이경숙, 신의진, 전연진, 박진아, 2004)에서는 전체 유

아의 3~4% 정도가 전문적 개입이 필요한 정도의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은 사회적 규

범이나 연령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행동이나 능력을 

보이는 것을 뜻하며(김연, 한태숙, 황혜정, 2004), 갈등

이 표출되는 방향에 따라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으로 구별할 수 있다. 외현화 문제행동은 주의

집중 문제, 공격행동 등을 포함하며, 내재화 문제행동

은 불안이나 우울, 위축 등을 포함한다. 유아기에 발생

하는 부적응이나 문제행동은 이 시기에 적절하게 통제

되지 못할 경우 이후 발달단계까지 지속되며(신정이, 

황혜원, 2006; Loeber & Farrignton, 2000), 학령기의 

학업성취와 적응, 청소년기의 비행 및 행동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Campbell, 1995; Kaiser & Rasminsky, 

2003). 따라서 이 시기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변인을 탐색하는 것은 이에 대한 예방적 중재를 계

획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가질 수 있다.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하

는 데 있어, 본 연구에서는 Conger, Conger와 Martin 

(2010)이 제안한 ‘가족 스트레스 모델(family stress mod-

el)’을 이론적 틀로 하였다. 이 모델에서는 가족의 경제

적 상황이 부모의 정서적인 측면과 부부 변인 및 양육 

관련 변인을 통해 자녀의 적응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

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경제적 

상황과 관련된 변인 중 사회경제적 지위나 빈곤 등과 

같은 객관적 측면 대신 어머니가 지각하는 주관적인 경

제적 스트레스에 초점을 두었다. 이는 현재 국내에서 

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의 대부분이 30대 전후 연령

의 MZ세대로(통계청, 2019), SNS를 통해 소통하고 비

교하며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기인하였다. 또한 부모의 정서적 

측면, 부부 변인 및 양육 관련 변인으로, 자녀의 심리적 

건강과 문제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선행연구

들에서 보고되고 있는 어머니의 우울(Cummings & 

Davies, 1994), 부부갈등(Schoppe-Sullivan, Schermerhorn, & 

Cummings, 2007), 양육행동(Jackson, Choi, & Preston, 

2019)을 선정하여 이러한 변인들이 어머니의 경제적 스

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살

펴보았다. 양육행동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온

정⋅격려와 한계설정과 같은 긍정적인 양육행동에 초점

을 두었는데, 이는 애정적이고 적절한 한계를 설정해 주

는 양육행동이 자녀의 정서조절능력(김연지, 2022), 사

회성(채진영, 이강이, 2009)을 높일 뿐 아니라 문제행

동의 수준을 낮춘다는 점(김은경, 2013; 류관열, 2014)

에 기반하였다. 

어머니가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부모가 지

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에 초점을 둔 연구와 객관적인 

경제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박탈이나 소득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수준에 초점을 둔 연구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부모가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유아의 

적응과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들을 살펴보면, 부모가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더 지각할

수록 자녀가 정서조절능력(임진화, 2019)이 낮고 내재

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Leininger & Kalil, 2014)을 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의 연구들은 주로 객관적

인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경제적인 박탈

을 경험한 유아는 그렇지 않은 유아에 비해 사회성이 낮

았으며(김광혁, 2014), 가정의 소득이 낮거나 경제적인 

박탈을 경험할수록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김선희, 

2017; Bøe, Hysing, & Zachrisson, 2016; Bor et al., 1997; 

Kiernan & Huerta, 2008). 그러나 가정의 빈곤이 유아

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

고되기도 해(오정윤, 2016), 선행연구의 결과가 일관적

이지는 않아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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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매개변인을 통한 경로를 살펴보면, 먼저 우울

은 단순한 슬픔이나 우울한 감정뿐 아니라 정서, 인지 및 

생리적인 증상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Beck, 1967). 

우울은 타인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

으며, 특히 어머니의 심리적인 어려움은 가족 전체에 영

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미량, 이연주, 이정호, 2009). 어머니가 지각하는 경

제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Adler, Epel, Castellazzo, & Ickovics, 

2000), 어머니가 높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할수록 유아

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보였다(이소현, 

2018; Elgar, McGrath, Waschbusch, Stewart, & Curtis, 

2004). 이외에도 가정의 경제적 불안이 어머니의 우울

을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친 영향(조미영, 1999)이

나 아버지의 우울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친 영

향(김미정, 2010)을 밝힌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가정의 

경제적 스트레스에 초점을 둔 연구를 찾아보기는 어려

우나,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어머니가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우울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가정해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부부갈등을 통해

서도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부부관계를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

하도록 하며, 실제 관계 내에서 지지를 감소시켜 부부갈

등을 야기할 수 있다(Barton & Bryant, 2016; Bodenmann 

et al., 2007). 관련 연구들에서도, 경제적인 요인은 결혼

만족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었으며(Spuhlera & 

Dew, 2019), 가정의 경제적인 압박은 부부간의 갈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Robila & Krishnakumar, 

2006). 부부갈등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요구되는 자

녀 양육기 동안 높게 나타날 수 있으며, 자녀와의 상호

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연은모, 윤해옥, 최효식, 

2016), 유아가 문제행동을 더 보이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높은 수준의 부부갈등은 유아의 주의집중 문

제와 공격행동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이형민, 2015; 

Amato, 2010; Rhoades, 2008)과 위축 등과 같은 내재

화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mato, 

2010; Rhoades, 2008). 특히 유아기는 사춘기나 청소년

기에 비해 가족갈등에 대한 두려움과 위협을 더 크게 

경험하고 이를 다루거나 조절하는 능력은 충분히 발달

하지 않아(Grych, 1998), 가족의 안정성에 위협을 주는 

경제적 스트레스나 부부갈등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어머니를 대상으로 세 변인을 함께 다룬 연구

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정의 경제적인 불안은 부부갈등을 통해 유아의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정, 2010).

다음으로 어머니가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긍

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면,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어머

니들은 자녀에게 온정이나 한계설정과 같은 긍정적인 양

육행동을 보이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며(Gonzales 

et al., 2011), 지지적인 양육행동과 자율성 부여도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uff & Renk, 2014). 또한 어

머니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이정미, 양명숙, 2006), 

특히 어머니가 자녀의 생활 전반에 깊이 개입하는 유

아기에 그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Amato & 

Fowler, 2002).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온정

적이고 수용적인 방식(김은경, 2013)으로 혹은 자율적

인 방식(류관열, 2014)으로 양육할수록 유아가 문제행

동을 덜 보였을 뿐 아니라 정서조절능력(김연지, 2022), 

사회성(채진영, 이강이, 2009)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

었다. 이러한 연구들을 근거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어

머니가 인식하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우

울, 부부갈등 및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매개변인인 어머니

의 우울, 부부갈등 및 양육행동 간의 관계도 가정해 볼 

수 있는데, 어머니가 우울할 경우 부부 사이의 역할갈

등이 빈번히 일어나며 부부갈등 수준은 더 높았다(박

주연, 2020; Whisman, 2001). 어머니의 우울은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어머니가 우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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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자녀를 지지하거나 격려하는 긍정적인 양육행동

을 덜 보였다(도현심, 신나나, 박보경, 김민정, 김혜인, 

2014; Galbally &, Lewis,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인 들 간 경로를 포함하여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Emmen 등(2013)의 연구에서

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어머니가 심리적 고통을 

더 겪었으며 이는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덜 보이도록 하

였다. 또한 Roper, George, Nelson, Yorgason과 Poulsen

의 연구(2016)에서는 경제적 압박이 높을수록 부모의 우

울 수준이 높았으며, 이는 더 많은 부부갈등을 유발하

였고, 그 결과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 수준을 높여 유

아가 내면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 이외에도 유

아기뿐 아니라 아동기와 청소년기 자녀도 포함된 연구

이기는 하지만 Robila와 Krishnakumar(2006)는 경제적 

압박이 부부관계와 우울을 통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

치고, 그 결과 만 5~17세 자녀가 문제행동을 더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국내에서 실시된 연구들에서도 유

사한 결과가 나타나,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지각하

는 가정의 경제적인 불안은 아버지의 우울감과 부정적

인 부부관계 및 강압적인 양육방식을 통해 유아의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김미정, 김영희, 2011). 또한 유

아는 아니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진이, 2009)

에서도 경제적인 압박이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에 미치

는 영향을 부모의 우울, 부부갈등 및 부모의 부정적인 

부모 역할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

구들을 고려해볼 때,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정

서적 고통에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해 발생한 부부간의 

문제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덜 보이게 함으로써 유아

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머니가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

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함께 

어머니의 우울과 부부갈등 및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

행동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어머니가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측정하는 데 있어 변

인 사이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연구 

변인 각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통제할 필요

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가

정의 월평균 가구 소득을 가구 규모에 따른 최저생계비

로 나눈 값인 욕구 소득비와 어머니의 취업 유무 및 유

아의 성별을 통제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관련 선행연구

들을 살펴보면, 가정의 소득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경제

적 스트레스는 낮았으며(임진화, 2019), 일반 가정에 비

해 저소득층 가구의 우울 수준이 높았다(강보민, 2020). 

또한 빈곤 가족일수록 부모의 양육행동은 부정적이었으

며(곽금주, 김정미, 유제민, 2007), 가정의 소득이 낮을

수록 유아는 더 많은 문제행동을 보였다(김선희, 2017). 

다음으로 어머니의 취업 유무에 따른 경제적 압박의 차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다소 비일관적인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머니의 취업이 가정의 경제적 압박

이나 스트레스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들(임

진화, 2019), 경제적 압박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

(Roper et al., 2016), 그리고 어머니의 취업이 오히려 높

은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된 연구(어주경, 

1998)가 혼재하였다. 어머니의 취업 유무는 양육행동

과도 관련이 있었는데, 취업모가 비취업모 보다 긍정적

인 양육행동을 보이기도 하지만(정태연, 노현정, 2005), 

비취업모가 취업모보다 자녀에게 적절한 양육행동을 

보인 것으로 나타난 연구(이경선, 2011)도 있어 그 결

과가 비일관적이었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성별과 관련

하여, 남아가 여아보다 높은 수준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였으며, 여아가 남아보다 내재화 문제행동을 더 보이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권수진, 오새니, 이상희, 2016). 

종합하면, 본 연구는 Conger 등(2010)의 ‘가족 스트

레스 모델’을 이론적 토대로 하여 어머니가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인 영향과 어머니의 우울과 부부갈등 및 어머니의 긍

정적 양육행동을 통한 간접적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

다. 국외에서는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아동과 청소년에 

미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주로 저소득층 가정을 대

상으로 객관적인 경제 수준을 나타내는 소득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변인으로 하고 있으며, 학령기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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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는 제한점이 있다

(김진이, 2009; 송신영, 2007). 따라서 다른 발달 시기

에 비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김

광혁, 2014; Brooks-Gunn & Duncan, 1997)으로 보고

된 유아기를 대상으로 그 영향력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부모의 영향이 큰 시기인 유아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경제적 요인

과 가정환경 요인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

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어머니가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가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우울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간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어머니가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부부갈등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어머니가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문제

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5. 어머니가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우울, 부부갈등 및 어머니의 긍정적 양

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만 3~5세 유아 491명과 이들의 어

머니로, 유아의 어머니가 모든 문항에 응답하였다. 연구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유아의 성

별은 남아가 240명(48.9%), 여아가 251명(51.1%)이었

으며, 연령은 3세가 152명(31.0%), 4세가 167명(34.0%), 

5세가 172명(35.0%)이었다. 출생순위로는 외동인 경우

가 171명(34.8%)으로 가장 많았으며, 첫째인 경우 134

명(27.3%), 둘째인 경우 149명(30.3%), 셋째 이상인 경

우 37명(7.5%)이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6.6세(SD = 4.26)였으며, 이를 범주로 구분해 보았을 

때 36~40세가 208명(42.4%), 31~35세가 154명(31.4%)

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의 경우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가 272명(55.4%)으로 가장 많았

으며, 그 다음으로 전문대 졸업, 대학교 중퇴인 경우가 

111명(22.6%)이었다. 어머니의 직업은 가정주부인 경우

가 242명(49.3%)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사무직 종사

자, 보안 업무 종사자가 90명(12.2%),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 교사, 49인 이하 회사의 관리직 68명(13.8%)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4,642,769

원(SD = 194.49만원)이었으며, 총 가구원수는 4명이 

226가구(46.0%)로 가장 많았고, 3명이 188가구(38.3%), 

5명이 56가구(11.4%)였다. 

2. 측정도구

1) 어머니가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

어머니가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는 유을용(2002)

이 구성한 재무스트레스 척도를 신효연(2013)이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지출 

스트레스(7문항), 자산 스트레스(5문항), 소득 스트레스

(5문항), 부채 스트레스(4문항)의 네 하위요인으로 구

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지출 스트레스의 

경우 ‘생활 필수품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웃, 동료, 친척들의 경조사비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

는다.’ 등의 문항이, 자산 스트레스의 경우, ‘현재 보유

하고 있는 자산이 적어 불안하다.’, ‘노후를 대비한 경

제적 준비가 안 되어 불안하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소득 스트레스의 경우 ‘소득이 매달 규칙적이지 않아 

불안하다.’, ‘현재 가계 소득으로 수입과 지출을 맞추기 

어렵다.’ 등의 문항이 있으며 부채 스트레스는 ‘우리 가

계의 부채(빚)가 부담스럽다.’, ‘은행 또는 회사의 대출

금이 부담스럽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각 문항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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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자신이 가정에서 소득, 지출, 자산 및 부채와 관련하

여 경험하는 경제적인 스트레스에 대해 보고하도록 되

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

점)의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하위요인별 

평균을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스트레

스를 높게 지각함을 의미한다. 문항 간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지출 스트레스 .94, 자산 스트레스 

.89, 소득 스트레스 .88, 부채 스트레스 .87이었다. 

2) 우울

우울은 Radloff(1977)가 제작한 우울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를 전

겸구, 최상진과 양병창(2001)이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우울정서(8문항), 긍정적 

정서(4문항), 대인관계(4문항), 신체적 및 둔화된 행동

(4문항)의 네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

인별로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우울정서의 경우 ‘무슨 

일을 하든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등의 문항이, 긍정적 정서는 ‘행복했

다.’, ‘생활이 즐거웠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대인관

계의 경우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

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등의 문항으

로 구성되며, 신체적 및 둔화된 행동의 경우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슬픔을 느꼈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

다. 각 문항은 지난 1주일 동안에 느꼈던 자신의 감정

과 행동에 대해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극히 드물게

(0점)에서 거의 대부분(3점)의 4점 척도를 사용하여 평

가하였다. 하위요인별 평균을 산출하였으며, 문항 간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를 살펴보면, 우울정서 .90, 

긍정적 정서 .80, 대인관계 .86, 신체적 및 둔화된 행동 

.80이었다. 

3) 부부갈등

부부갈등은 최규련(1995)이 개발한 척도를 이경희

(1998)가 재구성한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

도는 개인적 갈등영역(9문항), 부부 관계적 갈등영역(9

문항), 공동생활 갈등영역(4문항), 제3자 갈등영역(4문

항)의 네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개인적 갈등영역의 경우 ‘나는 대부분의 경

우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배우자가 이해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옳다고 믿는 견해들

을 배우자에게 털어놓음으로써 나를 쉽게 이해하도록 

설득한다.’ 등이 있으며, 부부 관계적 갈등영역의 경우 

‘나와 배우자는 반대 의견을 말할 때 기분 상하지 않게 

말할 수 있다.’, ‘배우자는 가족의 공동관심사나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잘하는 편이다.’ 등이 있다. 공동생활 갈

등영역은 ‘금전관리 및 소비의 문제로 갈등을 느낀다.’, 

‘가사노동 분담 등 역할에서의 문제로 갈등을 느낀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며, 제3자 갈등영역의 경우 ‘친척 

및 인척(시가, 친정, 형제자매)문제로 갈등을 느낀다.’, 

‘자녀 양육 및 교육 문제로 갈등을 느낀다.’ 등의 문항

을 포함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

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를 통하여 평가되었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 수준이 높도록 방향이 다른 

문항은 역채점 한 후 요인별 평균을 산출하였다. 문항 

간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개인적 갈등영역 .80, 

부부 관계적 갈등영역 .85, 공동생활 갈등영역 .80, 제3

자 갈등영역 .78이었다. 

4) 긍정적 양육행동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박주희(2001)가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척도는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양육행동에 

해당하는 온정⋅격려(11문항)와 한계설정(8문항)의 두 

하위요인만을 사용하였다. 이는 어머니가 지각하는 경제

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지지적인 양육행동을 덜 보였

지만, 적대적 양육행동의 경우 주관적인 경제적 스트레

스보다 소득 수준과 더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던 

김진이(2011)의 연구에 근거하였다. 각 하위요인별로 

문항을 살펴보면 온정⋅격려의 경우 ‘아이가 하는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일단 스스로 해보게 한다.’, 

‘아이가 하는 일이 다소 서툴더라도 일을 끝낼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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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려준다.’ 등이 있으며, 한계설정의 경우 ‘아이가 한 

곳에서만 식사를 하도록 한다.’, ‘아이가 놀고 난 후에 

장난감을 스스로 정리하게 한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하위요인별 평균을 산출하였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

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를 통하

여 평가하였다. 문항 간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를 

살펴보면, 온정⋅격려 .86, 한계설정 .76이었다. 

5) 유아의 문제행동

유아의 문제행동은 Achenbach와 Rescorla(2000)가 

개발한 유아용 행동평가척도 CBCL 1.5-5(Child Behavior 

Checklist; CBCL)를 한국 아동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한국판 유아 행동평가 척도 부모용(K-CBCL; 김영아, 

이진, 문수종, 김유진, 오경자, 2009) 중 내재화 문제행

동을 측정하는 정서적 반응성(9문항), 불안/우울(8문

항), 신체증상(11문항), 위축(8문항)과 외현화 문제행동

을 측정하는 주의 집중 문제(5문항)와 공격행동(19문

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하위요인별로 문항을 

살펴보면, 먼저 내재화 문제행동의 하위영역인 정서적 

반응성의 경우 ‘일상적인 생활의 변화에 당황한다.’, 

‘안절부절 못한다.’ 등이 있으며, 불안/우울의 경우 ‘지

나치게 겁이 많거나 불안해한다.’, ‘신경이 날카롭고 곤

두서 있거나 긴장되어 있다.’ 등이 있으며, 신체증상의 

경우 ‘설사를 한다.’, ‘잘 먹지 않는다.’ 등이 있다. 위축

의 경우 ‘사람이 말을 걸어도 대꾸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 눈맞춤을 피한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외현

화 문제행동의 하위영역인 주의 집중 문제의 경우 ‘집

중력이 없고, 어떤 일에 오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며 지나치게 많이 

움직인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며, 공격행동의 경우 ‘반

항적이다.’, ‘남을 신체적으로 공격한다.’ 등을 포함한

다. 각 문항은 지난 2개월 내에 자녀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혀 없다(0점)에서 자

주 그렇다(2점)의 3점 척도를 통하여 평가되었다. 하위

요인별 평균을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보이는 것을 의미한

다. 문항 간 내적 합치도(Cronbach’s α) 를 살펴보면, 

내재화 문제행동 .92, 외현화 문제행동 .91이었다.

6) 통제변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 

우울과 부부갈등, 양육행동 및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하여 연구 변인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사회인구학적 요인들 중 가구소득, 

어머니의 취업 유무 및 유아의 성별을 통제변인으로 

선정하였다. 가구소득의 경우 욕구 소득비를 산출하여 

통제하였는데, 욕구 소득비는 월평균 가구소득을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로 나눈 값을 뜻한다. 욕구 소득비를 

구한 후, 0인 경우는 빈곤 집단(N = 75)으로, 1이상일 

경우에는 비빈곤 집단(N = 416)으로 범주화하였다(김

광혁, 2012). 어머니의 취업 유무는 비취업모(0으로 범

주화; N = 237)와 취업모(1로 범주화; N = 254)로 분류

하였으며, 유아의 성별의 경우 남아는 240명(0으로 범

주화), 여아는 251명(1로 범주화)이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2021년 10월 1일 생명윤

리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은 후, 전문 온라인 리서치 업체를 통하여 10월 중 

약 2주에 걸쳐 이루어졌다. 설문조사 기관의 패널 중 

만 3~5세 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에게 설문이 공지

되었으며, 부부 관계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

문에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어머니들로 대상을 한정

하였다. 연구를 실시하는 목적 및 연구와 관련한 정보

들을 포함한 연구참여 설명서가 제시되었으며, 이에 동

의할 경우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리서치 업체의 

방침에 따라 모든 문항에 응답을 한 대상자에게 사례

가 지급되었다. 총 518명의 자료 중 해당 연령에 포함

되지 않은 응답(26사례), 불성실한 응답(1사례)을 제외

한 총 491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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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과 AMO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

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을 산출

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

하였고, 조사도구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를 확인

하였다. 둘째, 왜도와 첨도를 통해 변인이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는지 살펴보고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 셋째, 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우울, 부부갈등 및 긍정적 양육행동

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경로는 구조방정식 모델

을 통해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Anderson과 

Gerbing(1988)의 2단계 접근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

다. 1단계에서 타당도와 신뢰도를 통한 측정모형의 적

합도를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을 통해 확인하였고, 2단계에서 구조모형을 통해 변인 

간 경로가 유의한지를 살펴보았다. 구조방정식 모델 분

석 시 가구의 욕구 소득비, 어머니의 취업 유무 및 유아

의 성별을 통제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경제적 스

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

의 우울, 부부갈등 및 긍정적 양육행동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실시하였고, 개별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

여 가상의 변수인 팬텀변인(phantom variable)을 설정

하여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변인 간 상관관계 

본 분석에 앞서 왜도 및 첨도를 통해 각 변인에 대한 

정규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의 변인들 모두 왜

도가 3미만, 첨도가 10미만으로 나타나 정규성 기준을 

충족하였다(Kline, 2015). 다음으로 Pearson의 적률상

관계수와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

2 .65*** -

3 .67*** .76*** -

4 .58*** .62*** .63*** -

5 .38*** .39*** .39*** .33*** -

6 -.24*** -.37*** -.35*** -.23*** -.38*** -

7 .36*** .32*** .37*** .27*** .75*** -.28*** -

8 .33*** .31*** .32*** .24*** .78*** .-29*** .79*** -

9 .29*** .28*** .32*** .26*** .48*** -.46*** .38*** .42*** -

10 .28*** .30*** .29*** .26*** .45*** -.47*** .42*** .41*** .80*** -

11 .46*** .45*** .45*** .38*** .51*** .-37*** .41*** .40*** .66*** .66*** -

12 .39*** .37*** .35*** .32*** .47*** -.28*** .42*** .40*** .60*** .61*** .72*** -

13 -.19*** -.12** -.12** -.05 -.15**  .30*** -.21*** -.16*** -.20*** -.22*** -.15** -.18*** -

14 -.08*** -.12* -.02 -.03 -.09  .18*** -.10* -.11* -.13** -.17*** -.12** -.06 .40*** -

15 .26*** .21*** .28*** .21*** .40*** -.14** .44*** .39*** -.28*** .26*** .29*** .29*** -.27*** -.15** -

16 .28*** .23*** .29*** .21*** .36*** -.16** .37*** .34*** .29*** .29*** .31*** .31*** -.28*** -.18*** .81*** -

M 2.07 3.17 2.66 2.57 0.84 1.78 0.52 0.70 2.64 2.58 2.48 2.32 3.81 3.51 1.26 1.35

SD 0.87 0.98 1.02 1.09 0.66 0.67 0.67 0.68 0.66 0.75 0.93 0.87 0.53 0.58 0.25 0.31

주. 1. 지출 스트레스, 2. 자산 스트레스, 3. 소득 스트레스, 4. 부채 스트레스, 5. 우울정서 6. 긍정적 정서, 7. 대인관계, 8. 신체적 및 둔화

된 행동, 9. 개인적 갈등, 10. 부부 관계 갈등, 11. 공동생활 갈등, 12. 제3자 갈등, 13. 온정⋅격려, 14. 한계설정, 15. 내재화 문제행동, 

16. 외현화 문제행동
*p < .05. **p < .01. ***p < .001.

표 1. 어머니가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 우울, 부부갈등, 긍정적 양육행동 및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 (N =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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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참조), 경제적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부채 스트

레스와 양육행동의 하위요인인 온정⋅격려와 한계설

정을 제외한 모든 변인들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2. 측정모형 분석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 우울, 부부갈등과 긍정적 

양육행동 및 유아의 문제행동을 측정하는 하위요인들

이 잠재변인들을 잘 측정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확인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우울 중 긍정적 

정서의 경우 다른 요인들과 방향성을 맞추기 위해 역

코딩 한 후 모델에 투입하였다. 그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χ2 = 338.776(df = 93, p < .001), χ2/df = 

3.643, TLI = .932, CFI = .947, RMSEA = .073(90% 

CI [.065, .082])으로 적절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다. 

요인부하량을 살펴보면, 잠재변인에서 측정변인으로

의 표준화 회귀계수(β)가 .38~.92로 나타나, 요인부하

량의 절대값이 .30 이상일 경우 적절하다고 한 기준

(Crocker & Algina, 1986)을 충족하였다. 

3. 구조모형 분석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우울, 부부갈등 및 긍

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기 위하여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앞서 통제변인

으로 설정한 욕구 소득비, 취업 유무, 유아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욕구 소득비에 따른 차이는 모든 변인에

서 유의하였으며, 어머니의 취업 유무에 따른 차이는 

경제적 스트레스와 양육행동에서 나타났다. 반면, 유아

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구조

모형에서 욕구 소득비는 모든 변인에, 어머니의 취업 

유무는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양육행동에 미치

는 영향을 통제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

과 χ2 = 517.217(df = 119, p < .001), χ2/df = 4.346, 

TLI = .894, CFI = .917, RMSEA = .083(90% CI [.074, 

.089])으로 적절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이지 않았다. 따

라서 적합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수정지수가 높고(MI = 52.19), 또한 같은 척도에 포함

된 부부갈등의 두 하위요인인 개인적 갈등영역과 부부 

관계적 갈등영역 간 오차항을 연결한 후 재분석하였다. 

그 결과, χ2 = 405.103(df = 118, p < .001), χ2/df = 3.433, 

TLI = .923, CFI = .940, RMSEA = .070(90% CI [.063, 

.078])으로 적절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여주었다. 

변인 간의 경로를 살펴보면, 먼저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은 유의하지 않았다(표 2, 그림 1 참조). 다음으로 간접

적인 영향과 관련된 경로들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지각

하는 경제적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우울(β = .51, p < 

.001)과 부부갈등 (β = .36, p < .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가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

수록 우울을 더 경험하고, 부부 사이의 갈등을 더 높게 

잠재변인 간의 경로 B β S.E. C.R. 

경제적 스트레스 → 어머니 우울 .44 .51 .04  9.88***

경제적 스트레스 → 부부갈등 .26 .36 .04  6.74***

경제적 스트레스 → 긍정적 양육행동 .00 .00 .05  .05

경제적 스트레스 → 문제행동 .04 .11 .02 1.90

어머니 우울 → 부부갈등 .36 .43 .04  8.36***

어머니 우울 → 긍정적 양육행동 -.11 -.15 .06 -2.01*

어머니 우울 → 문제행동 .14 .34 .02  5.61***

부부갈등  → 긍정적 양육행동 -.14 -.16 .07 -1.97*

부부갈등  → 문제행동 .03 .06 .03  .93

긍정적 양육행동  → 문제행동 -.13 -.25 .04  -3.39***

*p < .05. ***p < .001.

표 2.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N =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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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였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우울은 부부갈등(β = 

.43, p < .001)과 긍정적인 양육행동(β = -.15, p < .05)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어머니가 높은 수준의 우울

을 보일수록 부부 사이에 갈등을 더 경험하였으며, 긍

정적인 양육행동은 덜 보였다. 또한 어머니의 우울은 유

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β = .34, 

p < .001), 어머니가 우울할수록 유아는 내재화 및 외현

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 그리고 부부간의 갈등은 

긍정적인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어(β = -.16, p < .05), 

부부간의 갈등이 심할수록 긍정적인 양육방식을 덜 보

였다. 하지만 부부갈등은 유아의 문제행동에 직접인 영

향을 주지는 못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

행동은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쳐(β = -.25, p < 

.001), 어머니가 온정⋅격려와 한계설정이 높은 양육행

동을 보일수록 유아는 문제행동을 덜 보였다. 

부트스트랩핑 방법을 통해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

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

본 결과,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β = .27, p < .01).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팬텀변인을 활

용하여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우울, 부부갈등 및 

긍정적인 양육행동 각각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

치는 개별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표 3 참조). 그 결과, 

어머니의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우울(b = .06, p < .05)

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경로와, 어머니의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부부갈등과 긍정적인 양육행동(b = 

.01, p < .01)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경로, 

어머니의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우울, 부부갈등 및 긍정

적인 양육행동(b = .01, p < .05)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

동에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외생변인

이 내생변인을 설명하는 정도인 다중 상관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를 살펴본 결과, 유아의 문제행동

은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 우울, 부부갈등과 긍정

적 양육행동에 의해 31.7%,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

은 어머니의 경제 스트레스, 우울 및 부부갈등에 의해 

8.1%, 부부갈등은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우울에 

의해 45.9%, 어머니의 우울은 경제적 스트레스에 의해 

주. 1. 제시된 계수는 모두 표준화 추정치(β)임.

2. 모형의 간결성을 위하여 통제변인은 표시하지 않았음.

3. 우울의 하위요인 중 긍정정서는 역코딩하여 투입하였음.
*p < .05. ***p < .001.

그림 1. 어머니가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우울, 부부갈등, 양육행동을 통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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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설명되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만 3~5세 유아 491명과 이들의 어머니

를 대상으로 어머니가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유아

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우울, 부부갈등 

및 긍정적 양육행동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가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

과는 아버지의 경제적 불안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김미정(2010)

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반면 부모가 지각하는 경

제적 부담이 자녀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준 것

으로 나타난 Leininger와 Kalil(2014)의 연구와는 차이

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도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어머니

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

적인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지만,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두 변인 간 관계가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우울과 부부갈등 및 양육행동

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에 

비해 어머니의 우울이나 부부갈등 및 양육행동이 유아

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이 더 크기 때문

에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의 영향이 감소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어머니가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어머니

의 우울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간접적 영

향은 유의하였다. 즉, 어머니가 경제적 스트레스를 더 

경험할수록 우울 수준이 높았으며, 그 결과 유아는 높

은 수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였다. 이는 

가정의 경제적 불안이 어머니(조미영, 1999)와 아버지

(김미정, 2010)의 우울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 

우울은 개인이 경험한 사건을 왜곡된 관점으로 해석하

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적인 감정에서 비롯될 수 있

는데(Beck, 1967), 이는 타인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

향을 줄 수 있다(Whitbeck et al., 1991). 특히 어머니의 

심리적인 어려움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영

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김미량 등, 2009), 자녀

의 적응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

서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어머니들이 심리적

인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

하며, 이를 위해서 사회적 지지(안정림, 2020)의 중요

성을 강조해 볼 수 있다. 

각각을 살펴보면, 먼저 어머니가 경제적 스트레스를 

더 지각할수록 높은 수준의 우울을 보인 결과는 경제적

인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할수록 우울과 같은 정서

적인 어려움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Frank, Davis, & Elgar, 2014). 경제적 

스트레스는 만성적인 경우가 많아(Baum, Garofalo, & 

Yali, 1999) 지속될 경우 높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인식하는 경

제적 스트레스가 일시적인지 만성적인지를 살펴보지

는 않아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 연구를 통해 경제적 스

트레스를 경험한 기간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

잠재변인 간의 경로 간접효과(b) p

경제적 스트레스 → 우울 → 문제행동 .06 .012

경제적 스트레스 → 부부갈등 → 문제행동 .01 .320

경제적 스트레스 → 양육행동 → 문제행동 .00 .982

경제적 스트레스 → 우울 → 부부갈등 → 문제행동 .01 .296

경제적 스트레스 → 우울 → 양육행동 → 문제행동 .01 .059

경제적 스트레스 → 부부갈등 → 양육행동 → 문제행동 .01 .009

경제적 스트레스→우울→부부갈등→양육행동→문제행동 .00 .015

표 3.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 (N =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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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우울 수준이 높

을수록 유아는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였는데, 이는 어머니가 우울할수록 유아가 더 많은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이소현, 

2018)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정

서적인 어려움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있어 중요한 요인

임을 시사하며, 우울 이외에 어머니의 불안이나 수용적

이지 않은 정서표현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들(김우경, 2012; 박찬경, 2013)

을 토대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

던 다른 정서 관련 요인을 함께 탐색해 보는 것도 흥미

로울 것이다. 

셋째, 어머니가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부부갈

등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은 유

의하지 않았다. 각각의 경로를 살펴보면, 먼저, 어머니

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을 더 많이 보

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경험하는 경제적인 스

트레스가 많을수록 부부 간 갈등이 높았다는 선행연구

(현경자, 2008)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

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부부간 의견에 대한 

높은 수준의 불일치를 보이고(Robila & Krishnakumar, 

2006), 이로 인해 양산되는 부정적인 감정이 부부갈등

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정적인 문제로 인

한 갈등은 부부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갈등에 

비해 본질적으로 많은 스트레스 요소를 포함하며 위협

적이므로(Papp, Cummings, & Goeke-Morey, 2009), 경

제적인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여 건강한 가정의 분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부부갈등은 유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어머니가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서 부부갈등의 매개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폭력

적인 가정에서 자란 유아가 내재화 문제행동을 더 보

였으며(Holden & Ritchie, 1991), 부부간 공격적인 행

동이 5~12세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

타난 연구(Jouriles, Murphy, & O’leary, 1989)와는 차

이를 보인다. 또한 아버지의 경제적인 불안이 부부갈등

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

난 연구(김미정, 2010)나, 경제적인 압박감으로 인한 

부부갈등이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 연구(김진이, 2009)와도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선행연구들과 대상 자체의 차이와 그로 인한 

측정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

다.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은 배우자가 폭력적인 아버

지를 가정했으며(Holden & Ritchie, 1991), 부부갈등이 

아닌 부부 간 공격성에 초점을 두었다(Jouriles et al., 

1989). 따라서 유아에게 심각하게 인식될 수준의 공격

적인 행동이나 폭력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더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자녀의 연령

과 관련하여서도 해석해 볼 수 있는데, 부부갈등이 높

다고 하더라도 유아기 자녀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노출된 기간이 길지 않아 그 영향이 아직 나타나지 않

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부갈등과 함께 자녀가 지각하는 부부갈등

의 여부를 함께 측정하거나, 연령에 따라 부부갈등을 

지각하는 정도와 그로 인한 영향에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 어머니가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긍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간접적 영

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긍정적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그 결과 간

접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인 스

트레스를 경험하는 가정에서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Gonzales et al., 2011)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소득, 사회경제적인 지위 및 빈

곤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통해 자녀의 적응과 문제행동

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김선희, 2014; 

Linver, Brooks-Gunn, & Kohen, 2002)과도 차이를 보

인다. 본 연구에서 가구소득을 통제하기는 하였지만, 

선행연구들이 가정의 경제적인 지표로 객관적인 가족

의 소득을 변인으로 설정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지각하는 경제적인 스트레스의 영향을 살펴

보았기 때문에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차이를 보였을 수 

있다. 또한 가정의 소득 수준을 살펴보았을 때 평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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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이 높게 나타나 연구대상들이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

레스가 크게 높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가구 소득집단별로 경제적 스트레스가 양

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는 것

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 어머니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더 보일수록 

유아는 낮은 수준의 문제행동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더 보이고 유아의 자율

성을 존중해 주었을 때 유아가 내재화 문제행동을 덜 

보인 것으로 나타난 연구(김보영, 2005)나, 애정적인 

양육방식으로 자녀를 대했을 때, 타인과 애정적인 관계

를 맺고 보다 안정적으로 환경을 탐색한 것으로 나타

난 연구(성혜원, 한세영, 2015)와 일치한다. 또한 어머

니가 자녀에게 애정적인 양육행동과 격려를 보였을 때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

들(류관열, 2014)과도 유사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출생 후 최초로 맺는 사회적 관계인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 유아가 이후 형성하는 타인과 관계에 대한 

신념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부적응 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보호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

로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

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

의 문제행동을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우울과 부부갈등 및 긍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순차적으

로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다. 이는 

선행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결과로, 선행연구들에서는 

어머니의 우울이 부부갈등을 통해 온정적인 양육행동

(박주연, 2020)과 통제적인 양육행동(정미경, 김영희, 

2003)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

과는 우울증을 겪는 여성들은 대인 간 의사소통에 어

려움을 경험하여(Johnson & Jacob, 2000), 부부 간 갈

등이 증가하며,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Asuquo & Maliki, 2007) 부부갈등은 자녀에 대한 부정

적인 양육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민하영, 2010)

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간접효과

에서 우울을 통한 영향이 유의하여, 어머니가 경제적 스

트레스로 인한 우울을 경험할 경우 가정 내 부정적 역

동이 발생하여 유아의 문제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생활 전반에 자녀와 밀접한 관

련을 맺고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유아기에 어머니가 미

치는 영향력이 크며(Amato & Fowler, 2002), 유아기에 

발생한 문제행동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학령기와 청

소년기를 통해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ostello, Compton, Keeler, & 

Angold, 2003). 따라서 경제적 스트레스가 가정환경적

인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여 궁극적으로 유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머니

의 우울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나 중재가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

스와 우울 외에 부부갈등과 긍정적 양육행동, 자녀의 

문제행동 또한 어머니 보고를 통해 측정되었다. 부부갈

등은 부부의 가치관, 경험, 태도 등 관점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이영숙, 박경란, 2011), 부부 개인이 지각하는 

부부갈등의 빈도나 강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차

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인식하는 부부갈등과 함께 아버지가 보고하는 부부갈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어린이집 교사와 어

머니의 보고를 통합하여 유아 관련 자료 또한 수집하

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어머니가 

모든 변인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한 본 연구의 방법은 

변인 간 관계가 과잉 추정되도록 하였을 가능성이 있

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다양한 방법과 보고자를 활용하여 각 변인을 측정하여 

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유아기가 

가정환경적인 영향력이 큰 시기이긴 하지만 최근 만 

3~5세의 유아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린이집에서 교사와의 상호작용 또한 함께 살펴보아

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설계

를 사용하여 변인 간 인과관계를 가정하는 데에는 한

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적인 연구설계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 간의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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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현재 팬데믹 

상황에서 어머니의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우울 및 가정

환경적 요인인 부부갈등과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문

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2020년 시작된 ‘COVID-19’로 인해 전 세계

적으로 경제적인 불황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Conger 

등(2010)의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

라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

치는 영향에서 특히 어머니의 우울이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함을 확인하였다. 국내에서 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

를 대상으로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포함하여 어머니 변인

과 가정환경적인 변인을 함께 살펴본 연구가 제한적으로

만 수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유

아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경제적인 스트레스와 우울에 

관한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선행연구들이 주로 객관적인 소득의 영

향을 살펴본 데 반해, 본 연구는 개인이 지각하는 경제

적인 스트레스의 영향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주관적인 경제적인 스트레스와 객관적인 경

제적인 지표를 모두 포함하여, 각각의 영향에서의 차이

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어머니의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우울과 부부갈등 및 긍

정적인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간

접적인 경로를 확인함으로써, 어머니가 지각하는 경제적

인 스트레스가 부모 변인을 통해 자녀에게 주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경제적

인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우울, 부부갈등 및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을 위해 우

울을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부부간 긍정적인 관계

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및 적절한 양육행동을 제공하

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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